
            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며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. Love & Serve Cyprus 
2026(    사랑과 섬김 키프로스 아웃리치 2026 / 8월 14-21일 )         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

   감사의 맘을 전해 드립니다 .        한 여름의 키프로스는 저희가 도착한 날 섭씨 34   도를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. 
               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되고 기쁜 소식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이 여름
    날씨보다 더 뜨겁고 강력하게 역사하였습니다 .          연결된 현지 교회 예배 찬양인도와 간증 등으로 두 교회를 섬겼고 , 
     수요일에는 현지교회 거리 전도를 함께 섬겼습니다 .         그리고 키프로스의 주요 도시를 방문하여 주로 사람들이 많이

       모이는 해안가 거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. 

      그래서 저를 포함해 총 7      명으로 이루어진 올해 아웃리치 팀의 8      일간의 키프로스 선교 일정을 통해 116  권의
 성경이 나누어졌습니다 .  이중 25  명이 무슬림 , 6  명이 힌두교인 , 1  명이 불교 , 1   명이 뉴에이지 추종자였습니다 . 

 또한 3         명은 우리의 인도를 따라 현지 교회 목사님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.   그리고 7    명이 예수님을 믿기로
      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. 

              우리 팀원 중에는 이전에 한번도 해외 아웃리치를 다녀 온 적이 없는 팀원이 2      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번
               아웃리치를 마친후 복음을 전하는데 담력을 얻게 되었고 스스로 생각한 이상으로 자신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

  있었다고 감사해 했습니다 .             그리고 팀원 중 또 다른 한 명은 이전에 이런저런 전도행사나 선교사역에 참여해
 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었지만 ,           이번에 처음으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
        열매를 맞보며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돌파에 감사해 했습니다 .    이 자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, “   복음을 전하는

   ”것이 어렵지 않고 쉬웠어요 .          키프로스에서 저희들은 현지인 젊은이들은 물론 외국에서 공부하려고혹은 일을
     하려고 온 많은 젊은이들을 만날수 있었습니다 .     복음의 추수밭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. 

           제가 만난 두 십대 아이들은 잃어버린 열쇠더미를 찾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.    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러시아계
     이민자들로 그곳 국제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.       본인들은 정교회를 따르는 교인이라고 했지만 이야기를

            더 나누어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놀랍게 창조하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,  예수님의
          십자가 희생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.      심지어 두 명 모두 집에
   성경이 한권도 없다고 했습니다 .           그렇게 해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두 아이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세주로
     영접했고 주님으로 따르겠다고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.  

         여러분들의 선교 동역이 있어서 이 귀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.         이런저런 해야할 일들이 많은 제 대신 주 리더가
     되어 섬긴 마이클에게도 감사의 맘을 전합니다 .      매년 키프로스를 방문해 이렇게 섬길 예정입니다 .   계속 기도해

주십시오 . 감사합니다 .


	Page 1

